
여행 기획 

 
ㅇ 스페인은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다. 치안도 좋다. 사람들도 친절하다. 기

후 여건도 대강 우리 나라와 비슷하다. 여행하기 좋은 나라이다. 

 

ㅇ 나는 2000~2001년 마드리드에서 2년 살았고 그 뒤로도 업무로 또 여행으로 스

페인을 방문했다. 현지에서 살면서 많은 도시를 다녔다. 특히 톨레도, 세고비아, 

살라망카 등은 주말을 이용해 자주 갔다.  

 

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스페인만 돌아 다녔다. 그만큼 스페

인은 나에게 또 다시 여행하고 싶은 나라였다.  

 

ㅇ 여행 일정은 크게 한국 – 마드리드 – 마요르카 – 발렌시아 – 그라나다 – 부르

고스 – 마드리드로 잡았다. 다음 마드리드를 기점으로 톨레도, 세고비아, 살라망

카를 다녀 오고 마요르카는 섬을 일주할 계획이었다. 발렌시아에서는 타라고나 

그라나다에서는 세비야를 갈 예정이었다. 부르고스에서는 빌바오와 산탄데르 그

리고 산 세바스티안을 갈려고 했다. 

 

ㅇ 그러나 실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. 그 이유는 내가 차를 렌트 하지 않았기 

때문이다. 처음에는 차를 렌트 해서 여행할 계획이었다. 국제면허증도 발급 받았

다.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니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. 이 경우 여행 자체

가 망가진다.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. 여행 반경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. 

지나고 보니 잘 한 판단이다. 운전을 하지 않으니 훨씬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. 

거기에다가 스페인은 주차하기가 만만하지 않은 나라이다. 20년 전에 비해 차가 

참 많아졌다. 

 

ㅇ 마드리드를 비롯해서 방문한 도시들을 열심히 돌아 다녔다. 내게 사진으로 남

아있다. 스페인에 살았으나 보지 못했던 아니 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

습을 보고 동질감과 함께 이질감도 느꼈다. 여행했던 도시들의 아름다움을 새롭

게 발견하고 그만의 늦가을 정취를 느끼기도 했다.  

 

ㅇ 가보지 못한 곳은 살라망카, 세비야, 타라고나 이다. 그러나 예전에 다 가 본

적이 있는 도시들 이다. 살라망카는 대 여섯 번 간 것 같고 세비야도 세 번 갔

다. 타라고나는 2000년 여름 이베리아 반도 일주할 때 지나갔다. 타라고나는 1세

기 로마 통치 시절 요즈음 용어로 국세청이 있었던 곳이다. 역사적으로 오래된 

도시이다. 가 보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. 그러나 미련은 없다. 

 

ㅇ 26박 27일 일정이 사실상 강행군이었지만 나와 아내는 피곤한 줄 모르고 잘 

먹고 잘 자고 잘 돌아 다녔다. 돌아 다니며 말다툼 한 번 하지 않았다. 기적이

다. 그리고 다행이다. 

 

 


